
그리스도와의의 신비적 연합
롬6:3-6,11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존 머레이)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 164번 언급

 

1)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

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

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3절) 주의할 것은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은 아

니다. 물 세례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사

람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곧 우리가 한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지위가 곧 우리의 지위가 됨을 말

한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 ‘그리스도의 공로와 지위에 동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신데 성령께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님

과 신비적으로 연합되는 순간 성도가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인에게는 더 이상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4,6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 죄의 댓가를 다 치른 자이다.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도 않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

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기 때

문이다. 신분적으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의씨 

집안으로 시집간 죄씨 집안 사람들

2)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죄를 이기고 의를 짓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죄의 댓가를 치렀음으로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생

각과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새 생명 가운

데 사는 것 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성도가 단순히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 

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서 살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한 관계가 되게 하신 이유라는 말이다.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좋은 이유

·침례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

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부터는 정말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날마다 의

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

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수가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눈치 채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옛 습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시119:105)

·안타깝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

령께서는 징계를 주신다. 그러나 그 징계도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

시는 또 다른 방법이다.  *징계 = discipline(교육 훈련) = 管校(가르쳐서 인생 관리해준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씀(마

6:33)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거꾸로 산다. 기도를 해도 거

꾸로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시

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바쁜 삶을 산다. 쉽게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

간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임을 잊고 

살아간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악된 삶에 방치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때로 그런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 고통의 시간을 주시기도 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

록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일이다. 

*템플 대학교와 병원을 세웠던 러셀 콘웰이 받았던 징계 

·내 삶에 주님을 향한 회개가 없이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없다.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

시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잘못된 삶을 지속할 경우 하나님은 우리

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시기도 하신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학습 및 적용 문제:

1) 성령의 세례의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를 말해보라.

2)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 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살기를 어떻게 결단할지 나누어보자. 


